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13.(화) 15:30 (2024. 8. 14.(수) 조간)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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